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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어 체언 말의 /ㅌ,ㅈ,ㅊ/은 용언과 달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마찰음 

/ㅅ/으로 변한다.예를 들면,대부분의 전북방언에서 /밭+이/,/빚+이/,/꽃+이/→ [바

시],[비시],[꼬시]로 음성실현된다.나아가 이러한 마찰음화가 확대되어 /밭/,/빚/,/꽃/

등이 각각 /밧/,/빗/,/꼿/으로 재어휘화 과정을 겪고 있다.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벋

/(友),/붇/(筆)등이 /벗/,/붓/등으로 재어휘화하여 현재 /벗/,/붓/등으로 정착된 예

에서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201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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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찰음화의 동인을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체언 말 설정장애음의 약화로 대부분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마찰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음절 종성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음절 초성은 강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자음의 약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음성학적 사실에 배치된다.다시 말해서,/밭

+이/,/빚+이/,/꽃+이/→ [바치,비지,꼬치]의 과정에서 음절초의 [ㅊ,ㅈ,ㅊ]이 [ㅅ]

로 마찰음화된다고 보면 두 번째 음절의 초성에서 마찰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이는 음절 

초성 위치에서 일어나는 약화 현상이 아니라,인지적 강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Donegan(1985：37-38)에 따르면,음절의 처음은 강한 위치에 속하고 음절의 끝은 약

한 위치에 속한다.또한 Lutz(1991：12)는 어절의 처음,음절의 처음 순으로 위치가 강하고 

음절의 끝,어절의 끝으로 갈수록 더 약하다고 본다.Beckman(1997：2)에서도 음절 첫소리

가 끝소리에 비해 지각적으로 두드러진 위치임을 위치적충실성제약을 통해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강한 위치에서는 센 소리가 약한 위치에서는 약한 소리가 

나타난다.다시 말해 운율단위의 첫 위치는 강한 반면에 운율단위의 끝은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찰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음적인 면과 아울러 인지적 면에서 관찰할 필요

가 있다.조음노력의 최소화와 인지적 대립을 최대화하려는 기능적인 요구가 동시에 작용하

여 마찰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조음적인 강도가 약한 자음은 강한 자음

에 비해 조음 노력이 절감된다.그리고 조음적 강도는 조음동작이 완전 폐쇄될 때 가장 강하

게 나타나므로 폐쇄음이 마찰음으로 변하면 강도가 약화되므로 결과적으로 조음 노력이 최소

화된다.반면에 국어에서의 마찰음 /ㅅ/는 음절 초성 위치에서 유기성을 띤 [sh]로 실현되므

로 지각적으로 강하게 인지된다.국어에서 유기성과 경음성은 다른 자질에 비해 높은 인지도

를 보이기 때문이다.

조음노력의 최소화와 인지적 대립의 최대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마찰음화는 고모음 /이

/앞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그러므로 마찰음화는 구개음화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이 환경에

서 /ㄷ,ㅌ/가 /ㅈ,ㅊ/로 구개음화되어 조음적 강도가 약화된 다음 /ㅈ,ㅊ/가 더 약화

되어 마찰음 /ㅅ/로 변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과정은 동일한 고모음 부류의 /으/앞 환경

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고모음 환경에서 마찰음화가 완성된 후에는 유추적 평준화를 겪

으므로 저모음 앞에서도 마찰음화가 이루어져 종국에는 재구조화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체언 말 설정장애음의 마찰음화의 동인을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발음상의 편의를 위한 과

정으로 보아 간극동화 또는 체언말 자음의 약화 현상으로 파악한 바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견해에서 제시된 발음상의 편이라는 동인은 너무 추상적이고 제약적이지 못해 구체적인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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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화의 과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또한 약화의 과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자음 사이의 상대적인 강도를 정반대로 설정한 경우도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더욱이 음절 초성에서 자음의 약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이외에도 마찰음화 현상의 동인을 비음운론적인 데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도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위의 견해들에 대해 이동석(2009:104)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표기법이 발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 관계가 반대

일 수 있다.

둘째,표기에 유추되었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한글 문헌을 접할 수 있었던 사

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점에다 두었다.세종이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하지만,실제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며,대다수 언중들은 

지속적으로 책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본다.

셋째,음운 변화와 과도교정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과도교정이 몇몇 단어에 국한되지 않

고 거의 대부분의 단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본다.

넷째,이형태 수의 감소를 마찰음화의 동인으로 본 설명은 기저가 왜 하필 /ㄷ/>/ㅅ/

로 변화를 하게 됐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밭/의 기저를 /밫/으로 변화시켜도 이형태의 수

는 기저 /밧/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셋으로 준다.

다섯째,유추적 제약과 구개음화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최적의 패러다임’(OP)과 

구개음화를 유발하는 제약(*[Ti]),/s/-neutralization등을 설정하고,재구조화가 단독형 어

기인 ‘ㄷ’말음 체언 쪽으로 일어나지 않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약 ‘*-t/ʧ]N’을 추가하여 마

찰음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였다.그러나 ‘/s/-neutralization’과  ‘*-t/ʧ]N’라는 제약은 말 

그대로 제약일 뿐 왜 이러한 제약이 필요한지,다시 말해 왜 체언 말의 /t/가 /s/로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섯째,이 외에 마찰음화 현상을 빈도수와 관련시킨 일련의 연구는 마찰음화 현상에 대

한 예측력을 높여 주고 불규칙한 분포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참신한 연구라 할 수 있지만,

마찰음화 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설명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이동석(2009)에서는 ‘체언+

주격조사’환경에서 ‘/t/→/ʨ/’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자,새로운 발음에 맞추어 기저형을 

통일하려는 인식 작용에 의해 ‘/t/→/ʨ/’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이 ‘/t/→/ʨ/’변

화는 ‘체언+모음조사’환경에서 형태소 경계에 있는 자음의 강도를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으

로 발전하여 결국 체언말 자음을 /ʨ/에서 한 단계 더 낮은 /s/로 바뀐 것으로 보았다.그리

하여 국어의 체언말에는 강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재구조화 과정을 거친 결과가 비록 체언말 자음을 약화시키게 되었

다 할지라도,마찰음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형태소 경계 또는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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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에서 체언말 자음의 강도가 /s/로 약화되는 동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인지적인 강도 

면에서 볼 때,자음 앞의 마찰음은 동일 환경의 폐쇄음이나 비음보다 강하다고 보면 체언 말

음이 /s/로 바뀌는 것은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때 마찰음의 위치적 단서

는 마찰음이 뒤의 자음과 중첩될지라도 잘 보존된다.마찰음의 위치적 단서는 모음 포먼트에 

기호화될 뿐 아니라 마찰 자체에도 기호화된다.BordenandHarris(1984:192)가 언급한 

바와 같이 “소음의 진동수는 아주 짧은 기간일지라도 조음위치를 지시해 준다.”따라서 마찰

음이 시작될 때 짧은 기간의 비중첩을 이룬 마찰성은 마찰음의 위치적 단서를 충분히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마찰음은 폐쇄음이나 비음보다 더욱 뚜렷한 위치적 단서를 가지게 된다.이 위

치에서 /s/의 인지적 강도가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하므로 체언말 자음의 조음적인 약화 현

상으로 단정 짓기 어렵게 한다.

3. 조음 편이성의 최대화

체언말 설정장애음의 마찰음화는 역사적으로 18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곽충구 1984:2-8).

이 시기부터 중세 한국어의 ‘붇(筆),갇(笠),낟(鎌),몯(釘),(意),벋(友),곧(處),빋(債)’의 

말음 /t/는 /ʧ/나 /s/로 바뀐다.ㅈ말음 체언 ‘깆(몫,條),보들옺(뾰루지,瘡),옷깆(襟),이

웆(隣),졎(乳)’역시 18세기 중엽부터 /ʧ/>/s/의 변화를 겪은 예가 관찰된다.다만 이 시기

의 ㅈ말음 체언 중에서 ‘낮(晝),곶(花)’은 변화를 겪지 않았으며 ‘낮’은 현재까지도 마찰음화

를 겪지 않고 있다.

(1)체언말 /t/와 /ʧ/의 마찰음화(곽충구 1984:4-5)

a.낟 :낫스로                        b.깆 :기,기세

몯 :못시,모슬,모 보들옺 :보들오시며

벋 :버즈란                           옷깆 :옷기

붇 :붓시,부,부세                  이웆 :이우슬

갇 :갓슬,갓세                        졎 :져

 :졔,즐,지 

그러나 /t/,/ʧ/와 달리 체언말 /th/,/ʧh/은 18세기 말에도 마찰음화를 겪지 않았다.

19세기 말의 자료인 GrammaireCoréenne(Ridel1881)부터 ‘밭’의 수의적 교체가 관찰되며 

1896년에 간행된 개화기 교과서에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수의적 교체가 보인다.유기음의 마

찰음화는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곽충구 198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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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언말 /th/,/ʧh/의 마찰음화

남의 밧 지어(國民小學讀本 37b)

조흔 빗스로(尋常小學 1:1b)

빗시 안개에 비여되니 그빗슨(尋常小學 1:1b)

cf.크고 빗치 희며(尋常小學 2:15b)

cf.푸른 빗치 되야(國民小學讀本 43a)

설정장애음의 체언말 마찰음화는 서울방언에서도 관찰된다.반면 체언말 양순 유기폐쇄

음과 연구개 유기폐쇄음은 마찰음화를 겪지 않고 평폐쇄음화를 겪는다.1)

(3)서울 방언 :유기장애음의 평음화(이주행 2002:188)

a.꽃 :꽃이[꼬시] 꽃을[꼬슬] 꽃에[꼬세]

숯 :숯이[수시] 숯을[수슬] 숯에[수세]

팥 :팥이[파시] 팥을[파슬] 팥에[파세]

b.부엌 :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부엌에[부어게]

숲 :숲이[수비] 숲을[수블] 숲에[수베]

헝겊 :헝겊이[헝거비]헝겊을[헝거블]헝겊에[헝거베] 헝겊으로[헝거브루]

위의 예들은 모두 60대 이상 제보자의 자연 발화로부터 관찰되었다.따라서 불규칙적이

지만 설정장애음의 마찰음화는 젊은 세대나 특정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세대에 두루 적용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마찰음화의 공시적 위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는 ‘표준발음법’(1989)이다.알다시피 

(4)의 예들은 모두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현상이다.‘표준발음법’은 제13항에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연음 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한글 자모’의 명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발음을 인정하고 있다.

(4)표준발음법(1989)제16항: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ㄷ,ㅈ,ㅊ,

ㅋ,ㅌ,ㅍ,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귿이[디그시] 디귿을[디그슬] 디귿에[디그세]

지읒이[지으시] 지읒을[지으슬] 지읒에[지으세]

치읓이[치으시] 치읓을[치으슬] 치읓에[치으세]

1)(3)은 1997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I) 의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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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읔이[키으기] 키읔을[키으글] 키읔에[키으게]

티읕이[티으시] 티읕을[티으슬] 티읕에[티으세]

피읖이[피으비] 피읖을[피으블] 피읖에[피으베]

히읗이[히으시] 히읗을[히으슬] 히읗에[히으세]

위 조항은 (3)에서 관찰되는 설정장애음의 마찰음화와 양순·연구개 유기폐쇄음의 평음화

를 표준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자모 명칭의 발음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60-70년대의 규범

문법 자료들,예를 들어 김민수(1973:63-64)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연음을 규범적인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발음법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둔 까닭은 현실적인 

발음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국어의 마찰음화는 /ㄷ/>/ㅅ/로의 직접적인 변화를 수용한 것(최태영 1977)이 

아니라,2)일반적으로 /ㄷ>ㅈ>ㅅ/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곡용의 패러

다임 내에서 구개음화라는 투명한 음성변화에 의하여 야기된 이형태적 교체형들이 유추에 바

탕을 둔 평준화(levelling)와 확장을 거쳐서 단일화된 후,마찰음화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최전승 1986:261)

/ㅊ,ㅌ/의 마찰음화 또한 사적 단계에서 구개음화 규칙,평준화,/ㅊ/>/ㅅ/의 마찰음

화라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그런데 /ㅊ,ㅌ/의 /ㅅ/로의 변화는 19세기 후기

의 일이어서 /ㄷ,ㅈ/의 마찰음화보다 거의 일세기 이상을 뒤지고 있는데,이는 이들 자음이 

가지고 있는 强音性 ([+tense])또는 有氣性([+aspirated])이라는 자질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ㄷ,ㅈ/보다 [강음성]또는 [유기성]이라고 하는 자질을 더 가지고 있는 이들 자음들

은 /ㄷ,ㅈ/과 같은 무기음처럼 쉽사리 마찰음화의 물결에 휩싸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강희숙 1992:39-42).결국 체언 어간말 자음 /ㄷ,ㅈ,ㅌ,ㅊ/에 적용되는 마찰

음화는 구개음화라는 중간단계를 거친 ‘ㅈ,ㅊ>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사람이 말소리를 내는 방법은 음성기관의 생리적인 조직과 사람이 자연에서 배우고 조화

되어 살아가는 관습에서 익힌 자연생리적 조화 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바,자연음운론에 의

하면 파찰음이 마찰음이 되려고 하는 경향은 어린이들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서 인간의 조음기관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적 음운과정의 하나인데(박승윤 

1990:257-267),이는 음운론적 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언어변화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인 노

력경제의 원칙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구개파찰음 /ㅈ,ㅊ/이 설단마찰음 /ㅅ

/로 변화하게 된 원인도 조음상의 편이를 위한 자연적인 경향에 말미암은 일종의 약화라4)

2)현대국어의 공시적인 연구에서 최태영(1997)은 체언 어간말 /ㄷ,ㅌ,ㅈ,ㅊ,ㅅ/의 중화적인 내파음 [t]

에 모음어미가 연결되면서 간극동화를 입어 t>s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최전승(1986:264)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ㄷ,ㅌ’의 마찰음화는 있을 수 없는 음운론적 과정이며,어

간말 자음 ‘ㄷ,ㅌ’계열에 적용되는 마찰음화 현상으로 ‘ㅈ,ㅊ>ㅅ’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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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견해는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5)

또한 국어의 /ㅈ,ㅊ/을 경구개음으로 볼 수 있다면,김차균(1983:29)이 설정한 조음위

치에 따른 강도 위계(연구개음>순음>경구개음>치조음>후음)에 의해서도 마찰음화를 약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경구개음 /ㅈ,ㅊ/이 설단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ㅅ/로 변화한 

것은 조음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운론적 강도가 약화된 것으로서 조음 노력을 줄이려는 데

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동석(2009:109-110)은 자음의 강도 순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5)국어 자음의 강도 순위

경음  > 격음  > 평폐쇄음  > 평파찰음  > 평마찰음  > 비음 > 유음 

ㄲ,ㄸ,ㅃ,ㅆ,ㅉ  ㅋ,ㅌ,ㅍ,ㅊ  ㄱ,ㄷ,ㅂ,ㅈ, ㅅ     ㄴ,ㅁ,ㅇ  ㄹ

강자음                                                  약자음

여기서 주목되는 ‘평폐쇄음 >평파찰음’의 강도 순위이다.6)국어 자음의 강도는 [폐쇄성]

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ㄷ/가 /ㅈ/보다 강도가 큰 것으로 보았다.이는 타당한 견해로 보

인다.

만약 [외파성]이 자음의 강도를 결정한다면 /ㅎ/가 평폐쇄음 및 비음,유음보다 강도가 

크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ㅎ/는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 탈락하는 등 비교적 강도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외파성]은 자음의 강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국어의 자음 중 강도가 가장 작다고 보는 유음은 구강에서 폐쇄가 불완전하게 일어

난다.종성에서 발음되는 설측음은 혀의 양 옆이 개방되어 있어 완전 폐쇄가 일어나지 않고,

초성에서 발음되는 탄설음은 파열음(폐쇄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폐쇄 시간이 극도로 짧고 

4)라보이에(Lavoie2001)는 음운론적 약화현상을 분절음의 탈락,공명도의 증가,조음 노력의 감소,조음 동

작의 약화 및 지속시간의 감소 등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Dik(1986)은 발음상의 편이성에 관계된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1)모든 것이 동일하다면,짧은 것이 긴 형보다 낫다.(2)조음

공간에서의 이동이 짧을수록 좋다.(3)조음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이 적을수록 좋다.

5)강희숙(1992)은  Katamba(1989:103-107)의 조음방식을 기초로 한 음운론적 강도위계(무성폐쇄음>유성

폐쇄음>무성파찰음>유성파찰음>무성마찰음>유성마찰음>비음>접근음(approximant))를 토대로 하여,모

음 사이라는 환경에서의 파찰음 /ㅈ,ㅊ/의 마찰음화는 음운론적 (조음)강도의 약화를 통해 조음시 소요

되는 에너지의 양을 적게 함으로써 발음상의 편이를 도모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6)김차균(1983),강창석(1984),이혁화(1999)등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평파찰음 ‘ㅈ’의 강도가 평폐쇄음 

‘ㄱ,ㄷ,ㅂ’의 강도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또한 오정란(1995)는 평파찰음과 평폐쇄음의 강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이들의 공통점은 평폐쇄음의 강도가 평파찰음의 강도보다 결코 크지 않다고 본다는 점이다.강창

석(1984),이혁화(1999)는 Hooper(1976)의 논의를 수용하여 종성의 위치를 약위치로 규정하고,이에 따라 

약위치인 종성 위치에서 출현하는 치조폐쇄음 ‘ㄷ’이 평파찰음 ‘ㅈ’보다 강도가 약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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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뒤 이은 혀의 움직임으로 인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이것이 바로 유음의 강도가 가

장 작은 이유라 본다.

비음은 구강에서 완전 폐쇄를 보인다.그러나 비강으로 기류가 흐름으로써 강도가 약화된

다.평폐쇄음은 구강에서 완전 폐쇄를 보이고 비강도 닫히기 때문에 비음보다 더 강한 소리

가 된다.비음과 평폐쇄음의 차이는 비강으로 기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

는데,이 차이가 바로 강도의 차이가 된다.이 평폐쇄음과 비음 사이에 평파찰음과 평마찰음

이 끼어 있는데,평파찰음은 평폐쇄음과 비교할 때 개방이 느슨하게 일어난다는 특성이 있다.

마찰성을 띤 이 느슨한 개방은 평파찰음의 강도를 한 단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조음방법상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개방만 느슨하게 일어난다면 강도가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또 평마찰음은 폐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폐쇄음 및 

평파찰음보다 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비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비음이 구강 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음의 강도가 더 클 것처럼 보이지만,비강의 개방이 강도 면에서 구강의 

폐쇄 효과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구강 폐쇄에 걸맞는 강도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그리하

여 국어 자음의 강도 순위를 위의 (5)와 같이 결정하였다.

(5)의 강도 순위에 따르면,체언 말 기저의 ‘/t/>/ʨ/’변화는 기저형의 어말 자음의 

강도를 한 단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그리하여 이동석(2009)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체언 

말 자음으로 약자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시초로 보았다.‘체언+모음조사’환경에서 

자음의 강도를 한 단계 낮춘 결과는 그때까지 체언 말에서 아무런 동요 없이 질서정연하게 

표출되던 다양한 강도의 자음들을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약자음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움직

임을 낳게 되었다고 본다.그 결과 ‘/t/>/ʨ/’의 변화는 다시 ‘/ʨ/>/s/’의 변화로 이어

진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체언+주격조사’환경에서 ‘/t/>[ʨ]’구개음화 현상이 발생하자,새로운 

발음에 맞추어 기저형을 통일하려는 인식 작용에 의해 ‘/t/>/ʨ/’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이러한 ‘/t/>/ʨ/’변화는 ‘체언+모음조사’환경에서 형태소 경계에 있는 자음의 

강도를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하여 결국 체언 말 자음을 /ʨ/에서 한 단계 더 낮은 

/s/로 바뀌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은 체언말 자음이 불파될 때,/s/의 인지적 강도가 제일 크게 나타나

기 때문에 단순히 약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체언말 자음은 다음 모음 음절의 초성

으로 연음되어 인지적 강도가 강한 음절 초성이 되므로 약화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또한 음

향적으로도 VC전이보다 CV전이가 더욱 강력하므로(Ohala1990,1992),약자음화로 보는 

견해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Jun(2004)에서도 목표음의 조음방법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등급을 ‘[+cont]/__C>[stop]/__C>[nasal]/__C’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음 앞 위치

에서,[continuant]의 인지적 단서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 stops,그리고 nasals이 가장 약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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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체언말 자음이 불파 환경에서 /ㅅ/로 약화된다

고 보아서는 안 된다.체언말 자음은 다른 자음 앞에서 7종성(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중화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약화로 볼 수 있으나,그렇다고 해서 /ㅅ/로 중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현재 논의 중인 이 마찰음화는 뒤에 고모음 /ㅣ/가 올 때 선행하는 자음이 뒤 음

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어,바로 그 위치에서 조음 편이성의 원리가 작용하여 마찰음 /ㅅ/로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7)

화자는 상대적으로 강한 음향적 단서를 가진 음을 조음할 때 더 많은 조음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본질적으로 음향적 단서가 약한 음을 조음할 때는 보다 적은 노력을 기울이

게 된다.

조음노력의 최소화와 관련된 제약으로서,Jun(2004:70)은 ‘WEAKENING’을 제시하고 

있다.이 제약은 조음의 편이성에 의해 동기화된 것으로 노력 비용 즉,각 조음 시 요구되는 

생체기계적 에너지의 심리적 측정을 토대로 하여 평가된다.노력 비용의 단순화된 계산으로

서 우리는 임의적인 양수의 값을 완전히 폐쇄된 조음동작에 배정할 수 있다.반면에 조음동

작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제로 값을 배정한다.‘WEAKENING’제약은 하나의 조음동작이 

이루어질 때마다 위배하게 된다.그리하여 이 제약은 자음군의 위치동화를 유도하면서 조음

동작의 약화 및 제거의 결과를 보여준다.8)

자음 앞 위치에서,조음위치의 인지적 단서는 연구개 위치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 입술,

그리고 잇몸이 가장 약하다(unreleaseddorsal>unreleasedlabial>unreleased

coronal).coronal특히 [d]는 noncoronal에 비해 인지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입증되었다(Byrd1992).coronal의 인지적 약함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cf.Browman

7)그런데 이와는 달리 /th/의 경우에는 /th/>/ʨʰ/>/s/와 같은 일련의 변화가 각각의 단계에서 100%

완료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동일하게 구개음화 현상의 적용을 받은 /t/와 /th/가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는 완료의 정도성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동석(2009)에서는 /ʨʰ/와 /s/사이의 

강도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구개음화 현상 /th/>[ʨʰ]에 의한 재구조화 /th/>/ʨʰ/는 

체언 말 자음의 강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기저형을 통일하고자 하는 변화 요인과 더불어 기저

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많은 화자들이 ‘밭이’,‘밭을’을 [바치],[바츨]로 발음한

다.그러나 /ʨʰ/>/s/의 경우에는 강도가 두 단계나 낮아질 뿐만 아니라 평음-격음-경음의 대립 관계에

서 평음 대 비평음의 경계가 매우 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aspiration]라는 장벽을 넘어서 평음으로 약화

되는 게 쉽지가 않다.이러한 점 때문에 /t/>/s/의 변화보다 /th/>/s/의 변화가 더 더디게 진행되어 

전자는 이미 재구조화가 완료된 반면 후자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8)WEAKENING제약은 노력 비용의 차이에 의해서 연속성을 이루는 제약으로 분해된다.다시 말해서,

WEAKENINGm은 노력 비용이 최소한 m인 조음동작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더 많은 조음 노

력을 필요로 하는 조음동작을 약화시키는 것은 더 많은 노력 비용이 소요되므로 분해된 제약들의 일반적

인 등급은 아래 괄호와 같게 된다(WEAKENING1x≫...WEAKENING0.5x...≫ WEAKENUNG

0.1x).여기에서 1x는 완전한 폐쇄 조음동작을 산출하는데 요구되는 노력 비용이다(cf.Boersma1998).

그리고 WEAKENING1x는 완전한 폐쇄 조음동작의 발생을 금지한다(Ju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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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Goldstein1990;Kang1999).전형적으로 coronal이 실현되는 기저의 조음동작은 아

주 급격하게 이루어진다.혀끝 조음동작이 민첩해서 빠른 전이적 단서를 갖게 된다.이에 반

해,혓등의 조음동작과 입술의 조음동작은 아주 느려서 긴 전이를 발생시킨다.이러한 조음동

작이 중첩되면 음향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나타낸다.두 자음이 연속될 때,조음동작의 길고 

짧음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6)ㄱ.V1 C1 C2 ㄴ.V1 C1 C2

빠른 C1조음동작               느린 C1조음동작 

C1이 빠르게 조음되면,V1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포먼트 전이는 C1에서만 영향을 받지 

않고 중첩된 C2로부터도 영향을 받게 된다.그러나 C1의 조음동작이 느리면,V1의 포먼트 

전이는 거의 전부 C1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조음동작이 긴 C1(연구개음 또는 

순음)은 선행하는 포먼트 전이에 의해 더 많은 정체성을 부여 받게 될 것이다.비개방된 순음

과 연구개음에 비해서 비개방된 설정음이 인지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은 영어의 인지적 연구에

서도 입증된 바 있다(Winitz,Scheib,andReed1972).이로부터 비개방 위치에서 연구개

음의 인지적 단서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 순음,그리고 설정음이 가장 약함을 알 수 있다(Jun

2004:66).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질의 설정음들 가운데에서 마찰음 /ㅅ/의 인지적 강도가 제일 크

게 나타나므로 체언말에서 설정음들이 /ㅅ/로 약화되었다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다.

4. 인지적 대립의 최대화

한국어 자음의 혼동 패턴으로부터 자음의 지각 구조를 분석한 배문정·김정오(2002:387)

의  결과는 일관되게 격음,경음,평음을 구분하는 자질이 가장 특출하며 공명음과 장애음,

파열음과 치찰음,설정음과 주변음을 구분하는 자질 또한 중요함을 보여준다.또 한국어 자음

은 기식성,긴장성,이완성의 후두 자질에 따라 대군집을 이루고 조음방법(공명성/폐쇄성/치

찰성)과 조음위치(설정음/주변음)에 따라 소군집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는 자질들이 

후두와 조음방법,조음위치에 따라 구조화되고 각 차원이 서로 위계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

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음성학적으로 이완 장애음으로 분류되는 /ㅅ/가 지각적으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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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보다 가깝다는 관찰이다.그 이유는 /ㅅ/의 음향 속성이 격음의 음향 속성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조음 음성학적으로도 한국어의 /ㅅ/가 격음의 속성을 가질 수 있다

는 것이다.그것은 /ㅎ/를 제외한 한국어의 모든 장애음들이 평음(ㄱ,ㄷ,ㅂ,ㅈ),격음(ㅋ,

ㅌ,ㅍ,ㅊ),경음(ㄲ,ㄸ,ㅃ,ㅉ)의 3중 대립을 보이는데,/ㅅ/는 /ㅅ,ㅆ/의 2중 대립만 보

이며 또 한국어의 모든 이완 장애음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하는 데 대해서 /ㅅ/

는 여전히 무성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9)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한국어 자음 지각에서 긴장성,기식성의 후두와 관련된 자질이 

가장 중요하고 특출한 자질이며,공명성 및 치찰성의 조음방법 자질과 설정성의 조음위치 자

질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각 특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개별 자질의 정보 전달률 실험에서도 긴장성,비음성,공명성,설측성,기식성,치찰성,개

방지연성,설정성,순음성의 지각적 기여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또한 각 자질 차원의 정보 

전달률은 후두,주요부류,조음방법,조음위치 순으로 높은데,이는 자음 혼동 분석에서 후두

와 공명성 자질이 지각적으로 가장 특출하고 중요한 자질이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조

음방법 차원이 조음위치보다 지각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아래 표로 제시하고 있다(배문정·

김정오 2002:391).

(7)자질들의 정보 전달률(%)평균치(실험1)

자질 긴장 비음 공명 기식2 설측 기식1 치찰 지연 순음 설정 고설 전방 후설 지속 후두 방법 위치

비율
90

.7

85

.8

82

.3

79

.4

78

.6

59

.3

30

.7

30

.5

26

.4

22

.7

15

.6

13

.1

13

.0

8

.0

86

.4

46

.4

26

.0

긴장성,비음성,공명성,기식성,설측성은 다른 자질에 비해 높은 정보 전달률을 보이며 

/ㅅ/를 격음으로 분류한 기식2의 정보 전달률이 높게 나타난다.따라서 /ㅅ/는 어두 위치에

서 이완 장애음보다는 격음에 더 가까운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는 치찰

성과 개방지연(분산성)의 정보 전달률이 높으며,조음위치 자질 중 설정성과 순음성의 정보 

전달률은 고설성,후설성,전방성에 비해 높다.지속성은 낮은 전달률을 보이며 자음의 지각

에 거의 기여하지 못함을 보여준다.10)

여러 분석에서 일관되게 관찰된 결과들을 종합하면,한국어 자음의 자질들은 지각적 탁립

도에서 후두,공명성,조음방법,조음위치의 위계적 관계를 가진다.조음위치가 후두나 조음

방법에 비해 지각적 탁립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영어 자음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확

9)문승재(1997)는 ‘ㅅ’의 음향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어의 ‘ㅅ’는 격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0)Stevens,KeyserandKawasaki(1986)는 자질들이 서로 잉여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질들은 

음소의 지각적 탁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되고 결합된다고 제안하였다.영어에서 기식성은 무성 폐쇄

음의 지각을 촉진하며 조찰성(strident)은 마찰음의 지각을 촉진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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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ㅈ ㄷ

긴장성 - - -

공명성 - - -

기식성 + - -

치찰성 + + -

설정성 + + +

인된다고 한다(SinghandBlack1966,WangandBilger1973).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할 때 국어 설정음의 지각적 탁립도는 /ㅅ>ㅈ>ㄷ/순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조음적 강도와 역순을 이룬다는 점이다.음절초의 /ㅅ/를 

중심으로 말하면 조음적 강도는 제일 약해 그리하여 조음의 편이성을 가장 만족시키면서 그 

반면,인지적으로는 가장 큰 탁립도를 보여 최대의 인지적 대립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8)설정성 평장애음의 지각적 위계(ㅅ>ㅈ>ㄷ)

Kluender(1994)는 청각 향상(auditoryenhancement)가설을 통해,한 언어 체계에서 

이미 선택된 소리들이 변화하는 과정은 조음의 용이성에 영향을 받지만 소리의 목록이 선택

되는 과정은 지각적 탁립성에 의해 결정되며,지각 과정은 계통발생학적으로나 개체발생학적

으로 산출의 과정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이런 점에서 본다면,국어에서 /ㅅ/로

의 마찰음화도 조음의 용이성과 더불어 지각적 탁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즉,인지적 대립을 

크게 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문정(2009)에 따르면,구체적인 자질들의 지각적 탁립도는 모음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

인 차이를 보인다.저모음 환경에서는 기식성,긴장성 등의 후두 자질과 공명성 자질의 지각

적 탁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고모음 환경에서는 그 탁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또 

저모음 환경에서는 치찰성과 조음위치 자질의 지각적 탁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고

모음 환경에서는 치찰성과 조음위치 자질의 지각적 탁립성이 높았다.이는 모음의 속성이 자

음 지각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모음에 의한 동시 조음 정보가 자음 지각에 적극

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여기에서 본 논의와 관련되는 부분은 고모음 앞에서 치찰

성의 지각적 탁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마찰음화의 공시적 양상은 지역 방언에 따라 다양하다.최명옥(1993)에서는 ‘밭’(田)의 곡

용 패러다임에서 일어나는 마찰음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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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격 ‘-이’ 대격 ‘-을’ 처격 ‘-에’

a.<경남북>,<강원>상당부분 바치 바틀 바테

b.<경기>,<전남>상당부분 바치 바츨 바테

c.<경북>상주,청도,의성,영양,문경,

금릉(현재 김천시),영풍(현재 영주시)
바치 바츨 바체

d.<경기>,<충남북>,<전북>상당부분 바시 바슬 바테

e.<경기>,<충북>상당부분 바시 바슬 바세

(9)‘밭’의 마찰음화와 파찰음화(최명옥 1993:1607)

위의 도표를 통해 설정장애음의 마찰음화가 어느 한 방언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표

준어에 가까운 중부방언에서도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다.(9)의 5개 방언권은 파찰음화와 마

찰음화에 의해 크게 2개 방언권으로 구분된다.(9a-c)의 지역에서는 파찰음화만,(9d-e)의 지

역에서는 마찰음화만 관찰된다.일반적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주격형에는 모든 지역에서 

파찰음화나 마찰음화가 관찰되지만 처격형에는 (9c)와 (9e)의 지역에서만 각각 파찰음화와 

마찰음화가 관찰된다.11)

(9a)는 구개음화만를 경험한 방언이다.그 결과 ‘바치’는 조음적 용이성을 충족시킬 뿐 아

니라,음절 초성 자음이 치찰성을 갖게 되어 지각력까지도 커지게 된다.고모음 앞에서의 치

찰성은 높은 지각력을 드러내므로(배문정 2009)구개음화의 영향을 받아 ‘바틀’도 ‘바츨’로 

바뀌게 된다.이는 음절 초성 자음의 지각력을 높이려는 경향(Kluender1994)에 따른 것이

므로 파찰음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아직 비고모음 환경으로까지는 확대되

지 않은 방언이 (9b)이다.그 후 ‘바테’도 ‘바체’로 바꾸어진다.이는 패러다임의 통일성에 따

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런 과정이 체언말 자음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 나타나는 

이유도 체언말 자음이 약화되어 일어난 것이 아니라,반대로 강화시켜 지각력을 높이려는 의

도로 보인다.체언은 용언 어간에 비해 강한 자립성을 가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방언 (9a)

는 조음의 용이성이,그리고 (9b)는 조음의 용이성과 지각적 동기성이,그리고 (9c)는 조음의 

용이성,지각 동기성,패러다임의 통일성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바

11)김봉국(2005)에 의하면 마찰음화에 의한 방언권은 서부방언(경기,충청,전라,강원 영서지방)과 동부방

언(강원 및 경북 동해안)으로 구분된다.예를 들어 ‘솥,꽃’등에 대하여 서부방언의 마찰음화는 [소시]~

[소츨]~[소테],[꼬시]~[꼬슬]~[꼬체]처럼 복잡한데 반해 동부방언에서는 [소치]~[소틀]~[소테],[꼬치]~

[꼬츨]~[꼬체]처럼 마찰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기저형을 /솥/과 /꽃/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다만 서부방언에서는 ‘꽃’의 기저형이 /꼿/으로 재구조화된 [꼬시]~[꼬슬]~[꼬세]의 패러다임이,동

부방언에서는 기저형을 /꽅/으로 설정할 수 있는 [꼬치]~[꼬틀]~[꼬테]의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있다.이

러한 차이에 대하여 김봉국(2005:22)에서는 서부방언은 변화의 중간과정에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내

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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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음의 

최대 편이성(10c)

대조의 

최대 명료성(10b)

ㅅ([sh]) ㅇ ㅇ

ㅈ ⨯ ⨯

시’형은 ‘바치’로부터 발달된 것으로 보인다.다시 말해 ‘ㅊ’의 음운적 대조성이 최대화하고 

또한 그 조음적 노력이 최소화하여 ‘바시’형이 된 것이다.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9d),

(9e)와 같은 방언형을 이루게 되었다고 본다.

산포이론에서는 음운적 대조의 적형성(well-formedness)에 관한 제약들을 제시하고 있

다.특히,음운체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능적인 목표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Flemming1996).

(10)a.대조의 정도를 최대화하라.

b.대조의 명료성을 최대화하라.

c.조음적 노력을 최소화하라.

이 원칙들이 최적성이론에 통합되는 과정은 다음 (11)에서 제시된 것처럼 위의 세 가지 

기능적 목표가 서로 충돌한다는 사실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Flemming1996).

(11)a b c

●               ●    ●          ●   ●

●   ●

●          ●    ●         

먼저,(11a)는 오직 한 가지 대조만을 포함하는 음소목록을 보여주지만 두 음소가 청각적 

영역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조의 정도는 최대화되어 있다.(11b)는 동일한 

청각 영역에 좀더 많은 음소를 포함하는 경우인데,각 음소가 서로 가깝게 위치한다.따라서 

대조의 정도를 최대화하는 목표와 대조의 명료성을 최대화하는 목표가 충돌한다.더욱이 조

음의 편이성을 위한 세 번째 제약도 또한 명료성을 최대화하는 제약과 충돌한다.청각적 영

역에서 주변에 있는 음소는 덜 주변적인 음소보다 더 많은 조음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11c)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축소된 영역으로 음소의 분포가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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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ㅇ

ㄷ ⨯ ⨯

ㅌ ⨯ ㅇ

주격조사 ‘-이’앞의 체언말 설정성 자음 /ㅈ,ㅊ,ㄷ,ㅌ/는 산포성 원리에 따라 조음의 

편이성을 최대화하고 대조의 명료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ㅅ/로 마찰음화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조음적 편이성에 의해 야기된 음변화가 아니라 지각적인 면에서 인지적 대조의 명료

성까지도 확보한 음변화임을 알 수 있다.

Lindblom(1992,1998)은 한 언어의 음운 구조는 언어사용자들의 지각과 산출이 오랜 

세월 동안 상호 작용해 온 결과이고,개별적인 언어 사용자는 그 자신이 곧 청자이며 화자임

을 상기시킨다.따라서 말소리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각과 산출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이러한 관점에 따라 최근의 언어습득 연구들은 음운 표

상은 감각과 운동,지각과 산출의 다중적 연결 회로의 창발적 속성(emergence)이라는 이론

들을 제안하였다.이 이론들에 따르면,음운 지식은 선험적인 언어 능력이 아니라 신체의 제

약과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언어 수행의 역사적,발달 과정의 산물이 된다(배문정 

2010:109-118참조).

일반적으로 음운현상은 조음 동작 제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대부분 잘 설명된다.하지만 

Kohler(1990)는 동화 현상이 조음적으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지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자음군들 사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였고,Jun(1995)은 한국어의 변자음

화(邊子音化)현상(예,옷방-> 옵빵,옷감-옥깜)의 동기를 조음 용이성에 의한 약화

(weakening)제약과 지각적 탁립성에 의한 보존(preservation)제약의 순위 차이로 설명한 

바 있다.이는 인지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마찰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과 동

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맺음말

/ㄷ,ㅌ,ㅈ,ㅊ/로 끝나는 일부 체언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조사가 올 때 /ㅅ/로 변

한다.특히 /ㅣ/모음 앞에서 그 발단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가운데 /ㄷ,ㅌ/는 구개음화

의 단계를 거쳐 /ㅅ/로 변한 것으로 본다.결국 /ㅈ,ㅊ/가 /ㅅ/로 마찰음화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이러한 마찰음화의 동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견해들이 제시된 바 

있다.그 가운데에서 체언말 또는 모음 사이에서 /ㅈ,ㅊ/의 조음적인 약화로 인해 /ㅅ/로 

변했다는 견해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이 글에서는 모음 사이의 /ㅈ,ㅊ/가 조음적인 약화

를 경험하여 /ㅅ/로 변했다는 견해는 이 마찰음화 현상의 본질을 부분적으로 설명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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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다고 보았다.또한 체언말 /ㄷ,ㅌ,ㅈ,ㅊ/가 종성 위치에서 /ㅅ/로 약화된 다음,뒤 

음절 초성으로 연음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견해는 과정상의 단계적인 설명으로 인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종성 위치에서 약화된 음이 왜 /ㅅ/가 되

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종성 위치에서는 중화된 파열음보다 마찰음의 인지적 단서가 크

기 때문이다.또한 모음 사이의 자음 즉 VCV는 V.CV로 음절화하기 때문에 모음 사이의 자

음은 뒤 음절의 초성으로 재음절화한다.이때 초성 위치의 /ㄷ,ㅌ,ㅈ,ㅊ/가 조음적인 약화

에 의해 /ㅅ/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음운 과정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일반적으로 

초성 위치는 강위치여서 약화보다는 강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찰음화 현상은 조음적인 약화와 더불어 청각적인 인지 면을 동시에 고찰할 필

요가 있다.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조음노력의 최소화와 함께 인지적 대조의 최대화 원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음변화가 이루어진 결과 이루어진 현상이 설정장애음들의 

마찰음화로 보고자 하였다.모음 사이에서 /ㄷ,ㅌ,ㅈ,ㅊ/가 조음적으로 약화되어 /ㅅ/로 

변한 것은 조음노력의 최소화 원리에 잘 부합한다.또한 초성 위치의 /ㅅ/는 고모음 앞에서 

유기성을 가진 마찰음으로 잘 실현되기 때문에 강한 인지적 단서를 가진다.그리하여 강위치

인 초성의 위치적 성격에 잘 부합하면서 동시에 인지적 변별성을 최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이러한 고모음 앞의 마찰음화는 비고모음 환경으로까지 유추적으로 확대되어 패러

다임을 단일화하므로 결국 /ㅅ/로 재구조화하게 된다.조음적인 면과 청각적인 면이 적절하

게 조화되는 지점에서 체언말 설정음들의 마찰음화가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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